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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 및

청소년 걱정과의 관계:

지각된 통제의 매개효과

이 민 경 김 은 정†

한양대 서울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아주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모의 과보호,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통제가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기 위해서 수행되었다. 선행 연구들을 기초로 하여,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를 매개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매개 모형을 설정하였다. 이

매개 모형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등학생 306명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구조방정식 모형

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의 매개를 통해 청소년

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완전 매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나

타났고,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 이

러한 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 및 후속 연구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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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인들은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

한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더 나은 미래를 위

해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민과 걱정이 따르기 마련

인데, 나이와 발달 시기에 따라 걱정의 주제

는 다르지만 청소년의 경우에는 주로 학업 수

행, 진로, 또래 관계와 관련된 복잡한 인지적

및 정서적 과제들을 마주하게 된다. 이로 인

해 아동기보다 걱정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Kertz & Woodruff-Borden, 2011). 그런데 이 시

기에 과도하지 않은 걱정은 목표를 설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지만,

과도하게 걱정을 하게 되면 의식 속으로 침투

하는 생각을 통제 할 수 없다고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불편감과 인지적 혼란, 흥미 상실

등을 경험하게 된다(Borkovec, Ray, & Stöber,

1998).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는 정상적 인

지 과정인 걱정이 과도해지며 통제할 수 없다

고 느껴지면 개인의 생활에 심각한 부적응과

불안을 유발하게 됨으로써 병리적인 범불안장

애로 발전하게 된다(신여운, 현명호, 2004;

Olatunji. Scottenbauer, Rodriguez, Glass, &

Arnkoff, 2007; Muris, Meesters, & Gobel, 2001).

범불안장애(Generalized Anxiety Disorder)는

DSM-Ⅲ(1980)에 잔여적인 범주(다른 불안장애

의 진단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에만 진단이

내려질 수 있음)로서 처음 나타났으며, DSM-

Ⅲ-R(1987)과 DSM-IV(1994)에 와서야 ‘과도한

걱정’이라는 자체의 핵심 진단 기준을 가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1980년대부

터 걱정의 본질과 기능을 잘 이해하는 것이

범불안장애에서 역기능적인 인지과정을 이해

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걱정에 대한 체

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Borkovec, Ray, &

Stöber, 1998).

범불안장애는 만성적인 경과를 밟는 장애

로, 불안장애를 경험하는 많은 성인들은 그들

의 걱정이 아동기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하며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대한 연구들 중 25%가 과도하고

통제 불가능한 걱정을 보고하였다(Laugesen,

Dugas, & Bukowsi, 2003). 뿐만 아니라 걱정 수

준이 높은 성인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에

서도 과도한 걱정 증상이 청소년 후기부터

나타났다고 보고하고 있다(Fournier, Freeston,

Ladouceur, Dugas, & Guvin, 1996). 이로 미루어

볼 때 많은 청소년들이 높은 수준의 걱정 증

상을 경험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청소년의 걱

정에 관련된 연구는 거의 이뤄지지 않은 실정

이다. 특히 청소년들의 걱정 증상과 관련된

변인 및 기제를 이해하는 연구는 청소년기 적

응 뿐 아니라 성인기 불안장애의 예방을 위해

서도 중요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과 그 기제를 살펴보고

자 하였다.

발달정신병리 이론에서는 부모의 양육 방

식, 기질적 요소, 그리고 인지적 특성이 오랜

시간 복잡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여 아동, 청

소년 그리고 성인의 불안 장애와 걱정에 영향

을 미친다고 보았다(Kertz & Woodruff-Borden,

2011). 이로 볼 때, 청소년기의 걱정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환경적이고 기질적이며 인지적인

특성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보

인다.

부모와의 상호작용은 아동의 성격을 형성하

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부모의 양육방식은

아동이 세상을 지각하고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배우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가족연

구에서 불안 장애는 가족 구성원에 의해 강화



이민경․김은정 / 모의 과보호와 청소년의 행동억제기질 및 청소년 걱정과의 관계: 지각된 통제의 매개효과

- 79 -

된다고 하였으며(Beidel & Turner, 1997; Last,

Hersen, Kazdin, Francis, & Grubb, 1987), Turner,

Beidel 과 Costello(1987)는 불안 장애를 가진 부

모의 아동이 불안 장애를 가지지 않은 부모의

아동보다 불안 장애로 발전할 확률이 7배나

더 높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부모의 역기능적

양육태도가 자녀의 문제 행동과 정신 병리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Barber,

1996; Baumrind, 1991; Kretchmar & Jacobvitz,

2002; Rey & Plapp, 1990), 특히 부모의 양육태

도 중에서 통제와 과보호가 청소년의 내재화

문제 중 불안과 더 긴밀하게 관련됨을 확인

하였다(김혜영, 2000; 문경주, 오경자, 2002;

Ballash, Leyfer, Buckley, & Woodruff-Borden,

2006; McLeod, Wood, & Weisz, 2007). 그런데

그동안은 부모의 과보호가 아동에 대한 애정

이라 여겨 관심을 두지 않고 주로 학대나 무

관심에 초점을 맞췄었는데, 최근에는 그에 못

지않게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정은영,

장성숙, 2008).

과보호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면, Parker와

Lipsocombe(1981)는 부모의 과보호를 아동에게

혐오감을 주는 경험을 통제하기 위한 부모의

과도한 개입이라 정의하였고, 과보호는 아동

이 독립적으로 환경을 다루는 능력을 제한함

으로써 위협에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

하였다. 또한 Gerlsma, Emmelkamp와 Arrindell

(1990)은 과보호를 부모가 아동의 환경을 제한

하고 참견하는 정도라 정의하였다. Thomasgard

와 Metz(1997)도 과보호를 부모가 아동의 발달

단계에 지나치게 간섭하고 도와주는 과잉 불

안이라 설명하였고, 국내에서는 장대운(1993)

이 부모가 자녀의 연령이나 발달 정도에 맞지

않게 지나친 보호와 도움을 주는 것이라고 정

의하였다.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불안에 미치는 영

향을 다룬 경험적 연구들을 살펴보면, Parker

와 Lipsocombe(1981)가 불안 장애로 진단된 외

래 환자 성인 50명을 대상으로 부모의 양육행

동을 조사한 결과 주로 과보호적이고 돌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uris,

Meesters, Merchelbach와 Hulsenbeck(2000)은 초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양육 행동과 걱정 증상간

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연구 결과 청소년은

거부적이며 불안정한 양육행동을 경험하면 걱

정 증상이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arber와 Harmon(2002)은 높은 수준의 과보호

는 아동이 스스로 의사 결정을 하는 능력을

감소시키고 사회적 고립 및 자존감 저하를 비

롯한 내현화와 외현화 증상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한편, Baumrind(1967)는 특히 어머니의 양육

방식이 아동의 불안과 관련됨을 주장하였다.

그의 연구에서 사회적으로 유능한 아동의 어

머니는 “자율적”인 행동을 보이는 반면에 불

안한 아동의 어머니는 아동의 자율성을 통제

하고 제한하는 “권위적”인 특성을 지닌다고

하였다. 즉, 아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제한하

는 특성이 아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아동의 자율성을 통제하고 제한하는 특

성은 모의 과보호적인 양육방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Moore, Whaley와 Sigman

(2004)은 모의 과보호가 높은 수준의 아동기

불안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김

혜영(2000)은 초기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양육

행동이 자녀들의 심리사회적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고자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대상

으로 연구하였고 그 결과, 모의 과보호가 초

기 청소년의 내현화 문제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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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을 살펴보면, 모의 과보호가 자녀의 걱정

증상 및 불안과 관련된 중요한 환경적 변인이

었다. 따라서 청소년기의 불안 및 걱정을 예

방하는데 있어 무엇보다도 환경적인 요인인

모의 과보호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해 보

인다.

다음으로 청소년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중 기질 변인을 살펴보면, 가장 안정적

인 기질 변인은 행동억제기질이다. 행동억제

기질은 초기에 발견할 수 있으며 유전적인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처벌’이나 ‘위협’과 같은

불안 관련 단서들에 반응해서 불안을 경험하

고 현재 진행 중인 행동을 멈추고 다른 위험

이나 위협 단서들을 찾기 위해 환경을 조사하

도록 유도하는 동기체계이다(김교헌, 김원식,

2001). 이로 인해 행동억제기질이 높으면 유아

기와 초등학생 시절에 친숙하지 않은 상황

이나 사람 또는 대상으로부터 철회하거나

상호작용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나고(Fox,

Henderson, Rubin, Calkins, & Schmidt, 2001), 청

소년 시절에 불안 장애가 발달하는 위험성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ronis-

Tuscano, Degnan, Pine, Perez-Edgar, Henderson, &

Diaz, 2009). 특히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청소년

의 경우 불안관련 단서들에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여 현재진행중인 행동이나 계획했던 행

동을 그만두게 하는 특성을 지니게 되는데,

지나치게 높은 행동억제기질은 새로운 상황이

주어질 때 자신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다

양한 상황에 대한 경험을 적게 할 수 있다.

또한 높은 행동억제기질을 가진 아동은 청소

년이 되어서도 행동억제기질이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Kerr, Lambert, Stattin, &

Klackenberg-Larsson, 1994; Biederman, Hirshfeld-

Becker, Rosenbaum, Herot, Friedman, Snidman,

Kagan, & Faraone, 2001), 아동기의 높은 행동억

제기질은 청소년 및 성인기까지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지지하는 선행 연구는 5세〜8세 아동들을 대

상으로 행동억제기질과 과도한 불안, 회피 그

리고 공황 장애와 관련성을 살펴본 연구다

(Biederman, Rosenbaum, Bolduc-Murphy, Faraone,

Chaloff, Hirshfeld, & Kagan, 1993). 연구 결과

행동억제기질은 과도한 불안, 회피와 공황장

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년 후

추수 연구 결과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아이들

이 다양한 불안 장애, 회피 장애, 분리 불안

장애와 광장 공포증으로 발달하는데 더 높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hang

등(200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

동억제기질이 걱정의 많은 부분을 설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연구들을 고려해볼 때, 행

동억제기질은 걱정 증상과 불안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매우 안정적인 기질 변인이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린 시

절 보호를 덜 받았거나 통제를 과도하게 받았

다고 지각하는 성인들은 위험회피 혹은 수줍

음과 높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Eastburg & Johnson, 1990; Richter, Eisemann, &

Richter, 2000), 이는 부모의 양육방식과 기질이

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즉, 아동의 기질은 부모의 양육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양육행동 또한 아동의 기질에 영

향을 줄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선행연구들을

통해 환경 변인인 모의 과보호 및 기질 변인

인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영

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

만 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와 행동억제기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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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증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지 아니

면 다른 변인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

는지 그 구체적인 기제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의 걱

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기제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지각된 통제(perceived control)의

역할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Barlow(2002)의

불안 모델 이론에서는 상황과 환경에서 사건

이 일어나더라도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

는 게 중요하다고 보았는데, 이와 같이 지각

된 통제는 불안 관련 사건들을 조절하는데 있

어 스스로의 능력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영향

을 미친다(Weems, Silverman, Rapee, & Pina,

2003). 몇몇 연구자들은 어린 시절에 통제 불

가능한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형성된 심리적

취약성이 불안 장애의 발달에 어떤 원인으로

작용한다고 주장했다(Chorpita, Brown, & Barlow,

1998). 특히 성인을 대상으로 한 지각된 통제

와 불안 장애의 관계를 다룬 선행 연구들에

따르면, 불안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부정적인

사건을 더 통제 불가능하다고 지각하거나 전

반적 내적 통제 수준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박기환, 최영희, 윤혜영, 2003; 신현균,

원호택, 1991; 조용래, 김은정, 2004; Clottie,

Heimberg, Liebowiz, & Gitow, 1992; White,

Degnan, Fox, McDermott, & Henderson, 2011), 지

각된 통제와 걱정 증상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uhr & Dugas, 2006). 김지혜

와 현명호(2011)는 불확실성에 대한 인내력 부

족과 지각된 통제가 걱정 증상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지적 회피를 매개로 간접적

으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뿐만 아니라 지각된 통제와 걱정 증

상간의 관계는 지각된 통제와 불안 간의 관계

보다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Davey, 1994;

Zebb & Beck, 1998). 또한 일련의 실험연구에

서는 통제 수준을 증가시킬 경우 불안 증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Sanderson, Rapee, &

Barlow, 1989; Zvonlensky, Lejuez, & Eifert, 1998).

몇 개의 선행연구는 부모의 과보호가 자녀

의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 지각된 통제

의 매개 효과를 살펴보았다. Chorpita, Brown과

Barlow(1998)는 과보호를 하는 가족 환경이 아

동의 불안에 영향을 미치는데 지각된 통제가

매개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소미

(2002)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지각된 부모 양육

행동이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존감과 통제 소재를 매개 변인으로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부모의 과보호가 높았다고 지

각하는 자녀는 내적 통제보다 외적 통제를 하

게 되어 우울과 불안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이와 같은 선행연구

들을 통해, 모가 자녀를 과보호하면 자녀는

스스로 주변 상황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결

할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지각된 통제가 낮

아지고 이로 인해 걱정 증상과 불안의 위험성

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행동억제기질과 지각된 통제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Kagan, Reznick

과 Snidman(1987)은 아동들을 대상으로 익숙하

지 않고 인지적으로 도전해야 하는 상황에 대

한 생리적인 특성과 심리적 특성간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행동억제가 높은 아동

들은 생리적으로 각성되어 있고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낯설고 도전

해야 하는 상황을 회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서 기질적

으로 회피를 하면 부정적인 자극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있으나 동시에 대처 전략을 발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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킬 기회마저 줄어들게 된다. 이들의 이러한

대처 전략 발달의 실패는 지각된 통제를 감

소시키게 되고 이는 다시 회피 반응을 유도

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Windsor, Anstey, Butterworth와 Rodgers(2008)가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행동억제기질

이 부정적 사건과 지각된 통제간의 관계를 조

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즉, 행동억제기질은 안

정적으로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기 때문에, 어

린 시절에 행동억제기질이 높아 새롭고 낯선

상황에서 문제해결전략을 습득하지 못하면 청

소년기와 성인기에 발생하는 예상치 못하는

사건들에 더 위축되고 걱정 증상과 불안 장애

로 발전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환경적 변인

인 모의 과보호, 기질적 특성인 행동억제기질

및 인지 변인인 지각된 통제 각각이 걱정 증

상 및 불안 장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있었다. 첫째, 모의 과

보호와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통제가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 기제가 아직 명

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모

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통제가

불안 및 걱정 증상에 대해 설명하는 정도를

알아보는 연구(김지혜, 현명호, 2011; 신민진,

하은혜, 2010)는 있었지만, 이 연구에서는 모

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 간의 관계는 탐색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각각의 변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를

거쳐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었다. 둘째, 최근 일반 대

학생을 대상으로 걱정 증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기능적인 대처 방식과 같은 인지적

기제를 밝힌 연구들은 발표되고 있으나(설승

원, 오경자, 2008; 오영아, 정남운, 2011; 조용

래, 2008), 아직까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걱

정 증상의 기제를 검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달적으로

도 걱정 증상이 증가하는 시기에 놓여있는 청

소년을 대상으로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

질과 걱정 증상과의 관계를 지각된 통제가 매

개하는지 검증하여, 청소년의 걱정 증상 및

그 기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구체적 개입에

대한 중요한 치료적 시사점을 제공하려 하였

다.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연구 모형은 매개 모형이다. 첫 번째 연구 모

형은 완전 매개 모형으로 지각된 모의 과보호

와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를 거쳐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 경로만을 포함하

고 있는 모형이다. 두 번째 연구모형은 부분

매개 모형으로, 위의 간접 경로뿐 아니라, 지

각된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

상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직접 경로를 모두

포함하는 모형이다.

구조 방정식 모형 접근을 사용하여 모형을

검증할 때에는 한 가지 이상의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 모형을

설정하여 비교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

(Breckler, 1990). 이를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경쟁적인 대안 모형으로 증상 모형을 설정하

고 그 적합도를 연구 모형인 매개 모형들과

비교하였다. 증상 모형은 걱정 증상이 부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가정한다. 이는 Lewinsohn,

Steinmetz, Larson과 Franklin(1981)의 연구에서

우울한 인지가 우울증의 원인이기보다는 결과

라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설정하였다. 연구 모

형은 그림 1, 2와 3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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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서울 소재의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교사를 통하여 각각 326

부의 설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으며 불성실

한 응답을 제외하고 306명(남학생 211명, 여학

생 95명)의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들의 전체

평균 연령은 16.92세(SD=0.26)였으며, 연령 범

위는 만 16세에서 17세까지였다. 설문지는 모

의 과보호 척도, 행동억제척도, 불안통제 척도,

걱정 척도를 포함하였다.

연구 도구

모의 과보호 척도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를 측정하기 위

해서 정은영(2008)이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

적 특성을 반영하여 중학생과 고등학생(만 12

세-19세)을 대상으로 개발한 청소년이 지각한

어머니의 과보호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

는 총 2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4점 척도이

며, 점수가 높을수록 과보호를 많이 받고 있

음을 의미한다. 하위 요인은 과잉기대 5문항

(부모의 과잉 교육열로 인한 지나친 기대), 자

율성 저해 5문항(지나친 간섭으로 혼자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 과잉통제 5문항(부모의 엄

격한 통제와 관리), 과잉보호 및 불안 5문항

(유아 취급하고 불안해하며 지나치게 보호하

고 돌봐줌), 과잉애정 5문항(지나친 접촉과 허

용, 부모자녀 일체감 내포)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정은영(2008)의 연구에서 보고한 내적합

치도(Cronbach' α)는 하위 척도별로 각각 0.81,

0.85, 0.78, 0.83, 0.65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합치도(Cronbach' α)는 .86이었다.

행동억제체계

청소년의 행동억제 수준을 측정하기 위해서

Carver와 White(1994)의 척도를 김교헌과 김원

식(2001)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표준화한 한국

그림 1. 완전 매개 모형

그림 2. 부분 매개 모형

그림 3. 증상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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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행동활성화 및 행동억제(BAS/BIS)체계를 사

용하였다. 이 척도는 4점 척도로 총 20문항으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행동억제체

계 하위 척도만을 분석에 포함시켰고, 행동억

제체계(BIS)는 하나의 단일 척도로 되어있다.

김교헌과 김원식(2001)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을 대상으로 표준화 연구를 실시한 결과, 비

교적 높은 예언타당도와 수렴 및 변별타당도

를 보였으며 행동억제체계(BIS)의 내적합치도

(Cronbach' α)는 .80이었다. 본 연구에서의 내

적합치도는 .80이었다.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

이 척도는 불안관련 사상들에 대한 지각된

통제의 정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Rapee, Craske,

Brown, & Barlow(1996)가 개발한 총 30개 문

항의 자기보고형 척도이다. 조용래와 김은정

(2004)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타당화 하였

고, 연구 결과 신뢰도와 타당도가 입증되었

다. 한국판 불안통제 질문지(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CQ)는 ‘불안관련 사상에 대한

통제 불능감’과 ‘불안 관련 사상에 대한 지각

된 통제감’ 등 2요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피

검자들로 하여금 각 문항내용에 대해 자신의

평소 신념과 얼마나 일치하는지 그 정도를 6

점 척도로 평정하도록 되어있다. 총 30개 문

항 중 18개는 반대로 채점하도록 되어 있고

총점이 높을수록 지각된 통제의 정도가 크다

는 점을 의미한다. 조용래와 김은정(2004)의

연구에서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7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85

였다.

펜실베니아 걱정증상 질문지

이 척도는 Meyer, Miller, Metzger와 Borkovec

(1990)이 걱정의 빈도와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Penn State Worry Questionnaire: PSWQ)하였

으며, 16문항으로 이루어진 자기보고형 5점

척도이다. 이 척도는 점수가 높을수록 걱정이

많음을 의미하고, 56점 이상이면 범불안장애

의 진단기준에 적합한 점수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김정원과 민병배(1998)가 대학

생을 대상으로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이

연구에서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1이었

다. 본 연구의 통계 방법 상, 단일 요인으로

구성된 걱정 잠재 변수를 2개의 표시 변수로

나누어 측정 모형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내적합치도(Cronbach' α)는 .91이었다.

자료 분석

모의 과보호,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간의 상관을 알아보기 위해 SPSS

18.0을 사용하였다. 또한 매개 가설을 검증하

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의 프로그램인 AMOS

18.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모형의 적합도는

모형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공변량

구조 모형에서 여러 가지 기준들이 사용된다.

적합도는 여러 가지 기준에서 서로 다른 특성

을 보이는데 본 연구에서는 모형의 간명성을

반영하고, 표본크기에 민감하지 않으며, 해석

기준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하는 적합도인가

를 고려하여, CFI(Comparative fit index), TLI

(Tucker-Lewis index), RMSEA(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를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CFI와 TLI는 .90 이상이면 양호한

모형이라고 평가하며, RMSEA는 .05 이하면 좋

은 적합도, .08 미만이면 괜찮은 적합도, .10

미만이면 보통 적합도, .10 이상이면 좋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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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적합도라고 본다(홍세희, 2000).

결 과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각각의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모든 변인들

간의 상관이 유의미했다. 주요 변인들 간의

상관은 표 1에 제시하였다. 과보호와 행동억

제기질은 걱정 증상과 정적 상관을 보였으나

지각된 통제는 걱정 증상과 부적 상관을 보이

며, 각 변인들 사이에 유의미한 상관이 있었

다.

1 2 3 4

1. 과보호 1

2. 행동억제기질 .22** 1

3. 지각된 통제 -.25** -.29** 1

4. 걱정 .24** .43** -.51** 1

**p<.01

표 1. 주요 변인들의 상관관계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을 검증하기 전에,

측정 변인들이 잠재 변인을 얼마나 잘 측정하

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측정 모형을 검

증하였다. 모의 과보호,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 등의 4개의 잠재 변인들이

모형에 포함되었다. 모의 과보호에 대해 5개

의 측정 변인과 행동억제기질, 지각된 통제,

걱정 증상 각각에 대해 2개의 측정변인이 모

형에 포함되었다. 측정 모형의 적합도를 검증

해본 결과, 측정 모형의 적합도는 양호하였고,

χ 2=98.82, df=38, NFI=.924, TLI=.929, CFI=

.951, RMSEA=.072, 잠재 변인에 대한 모든 측

정 변인들의 요인계수가 유의하였다.

구조방정식 분석을 사용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모형들의 적합도를 검증하였다.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 및 증상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표 2에 제시하였다. 표 2를 살

펴보면,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이

수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완전 매개 모형의 모든 경로는 유의

미하게 나타났으나, 부분 매개 모형은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직접적

으로 영향을 주는 경로계수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증상 모형은 두 개의

매개 모형보다 적합도 지수가 상대적으로 좋

지 않았다. 따라서 매개 모형이 자료에 더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개 모형의

적합도를 직접 비교하기 위하여 카이자승 차

이검증을 한 결과, 완전 매개 모형과 부분 매

개 모형간 차이가 유의미하였으므로 χ 2(2,

 df TLI CFI RMSEA

완전 매개 모형 106.42 40 .926 .938 .074

부분 매개 모형 98.82 38 .929 .951 .072

증상 모형 130.82 41 .903 .928 .085

표 2. 전체 집단에 검증된 여러 모형들의 적합도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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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완전 매개 모형과 회귀 계수

그림 6. 증상 모형과 회귀 계수

그림 5. 부분 매개 모형과 회귀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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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06)=7.33, p<.01, 완전 매개 모형이 수집

된 자료에 더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

에 미치는 영향을 지각된 통제가 완전 매개하

는 것이 밝혀졌다. 완전 매개 모형, 부분 매개

모형과 증상 모형의 구조방정식 결과를 그림

4, 5와 6에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질

과 걱정 증상 간의 관계를 지각된 통제가

매개하는 효과가 유의한지를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 검증법을 수행하였다. 매개 효과는

정상성을 따르지 않는다는 결과가 있으므로

(Shrout & Bolger, 2002), 최종 선택된 연구 모형

에서 Bootstrap 방법을 적용하여 지각된 통제의

매개 효과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였다.

먼저 모의 과보호가 지각된 통제를 거쳐 걱

정 증상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신뢰

구간이 (.117~.787)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는 유의도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

를 거쳐 걱정 증상으로 가는 경로를 살펴보면,

95% 신뢰구간이 (.845~1.243)로 0을 포함하지

않으므로 매개 효과는 유의도 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의 과보호 및 행

동억제기질이 걱정 증상에 미치는 영향은 지

각된 통제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논 의

본 연구는 청소년의 환경 변인인 모의 과보

호와 기질 변인인 행동억제기질이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제를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

여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모의 과보호 및 행동억제기질과 걱정 증상 간

의 관계를 지각된 통제가 매개하는 연구 모형

을 수립한 다음, 청소년을 대상으로 구조방정

식 분석을 사용하여 이 매개 모형들과 다른

대안 모형 중 어느 것이 수집된 자료에 더 적

합한지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제기질과 청

소년의 걱정 증상 간의 관계를 지각된 통제가

완전 매개한다고 가정한 완전 매개 모형이 수

집된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환경적 요인인 모의 과보

호와 기질적 요인인 행동억제기질이 직접적으

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으나, 스

스로 불확실하며 낯선 상황에서 발생하는 문

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지각된 통제가 낮을 때 걱정 증상이 증가할

것임을 나타낸다. 한편, 걱정 증상이 모의 과

보호와 행동억제기질 및 지각된 통제 각각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증상 모형의 경우

에 매개 모형보다 적합도 지수도 안 좋을 뿐

만 아니라 걱정 증상이 모의 과보호와 행동억

제기질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계수도 유의미하

지 않았다.

주요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각된 통제가 모의 과보호와 청소년

걱정 증상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한다는 결과

는 부모의 과보호적 양육 방식이 지각된 통제

를 통해 불안에 영향을 미친다는 Chorpita와

Barlow(1998)의 연구와 일관되고, 모의 과보호

와 불안 간의 관계를 통제 소재가 매개 한다

는 선행 연구들과도 일관된다(이소미, 2002;

Spokas & Heimberg, 2009). 이로 미루어 볼 때,

모의 과보호적 양육태도는 자녀에게 자율적으

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인지를

심어줌으로써 스스로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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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느끼게 만든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낯

설고 불안을 유발하는 상황에 취약해지고 걱

정 증상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청소

년기는 초등학교 시절보다 학업적인 측면과

또래 관계에서 더 복잡해지고 예측할 수 없는

환경에 처할 확률이 높아 이 시기에 불안 및

걱정 수준이 증폭되는 시기이므로, 이런 결과

는 걱정 증상에 대해 미리 예방적 개입을 하

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를 매개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행

동억제기질과 후기 불안 장애 문제를 지각된

통제가 조절함을 확인한 Kagan, Reznick과

Snidman(1987)의 연구와 일관된다. 즉, 낯선 상

황에서 위축되고 도전하지 않으려하는 기질적

인 요인이 있을 때 회피하거나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적게 함으로써 불안 장애에

취약해 질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행동억제기질 자체가 직접적으로 걱

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인지 과정을

통해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난 점은, 청소년의 걱정 증상을 치료하는데

인지 과정에 개입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질적으

로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것은 바꿀 수 없지만,

지각된 통제라는 인지 과정에 대한 치료적 개

입을 통해 걱정 증상으로 발달하는 것을 예방

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다. 특히 행동억제기질은 생애 초기에 발견

되어지고 몇몇 유전적 요인들과 관련되며 잘

변하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본 연구 결과는 기질적 취약성을 가진 청소년

들의 걱정 증상 치료에 효과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지금까지 살펴본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볼

때, 현 연구 결과는 걱정 증상의 발생 과정을

매우 효과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먼저 걱정 증상은 단일한 하나의 요인에 의해

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양육방식과

유전적 및 인지적 특성이 함께 연관된다는 선

행연구가 지지됨으로써(Vasey & Dadds, 2001;

Kertz & Wood-Borden, 2011에서 재인용), 청소

년의 걱정 증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제를 확인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즉, 아동의 행동억제기질 수

준이 높고 어머니가 아동을 과보호하는 방식

으로 양육할수록, 아동은 새롭고 낯선 환경에

처했을 때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을 제한받게

되고 이로 인해 걱정 수준이 증가함이 확인되

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어린 시절부터 가

정 내에서 어머니의 과보호적 양육방식과 아

동의 높은 행동억제기질이 서로 상호작용하여

지각된 통제를 낮추고 병리적인 걱정 증상으

로 발전하게 됨을 확인했다는 점은, 청소년의

걱정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변인인 기질

적 취약성과 양육환경의 취약성 및 인지 과정

의 경로를 명료화함으로써 청소년 걱정 증상

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의 틀을 제공하였고 선

행연구들을 확장시켰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것처럼 청소년의 걱정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려한 치료

적 시사점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 걱정 증상의 핵심 요소인

지각된 통제 부족이 모의 과보호를 통해서 형

성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어머니의 양육태도

에 대한 개입이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특

히 우리나라에서 과보호란 애정과 사랑으로

당연하게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데, 모의 과보

호가 자녀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

한 정보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양육 행동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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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알려줄 수 있는 부모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의 걱정 증상을 예방할 수 있겠다. 둘

째, 기질적인 측면인 행동억제기질이 지각된

통제에 영향을 미쳐 걱정 증상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높은 행동억제기질과

같은 기질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낯선 상황을

두려워하고 회피함으로써 높은 수준의 걱정을

하게 된다. 그런데 이와 같은 기질적 성향은

기본적으로 쉽게 변화되지 않는 특성을 가지

고 있어서 개인의 기질적 성향을 직접적으로

다루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Cloninger &

Svrakic, 2000; McWilliams, 1999), 기질적인 취약

성의 발현을 조절할 가능성이 있는 변인을 적

극적으로 탐색하는 것이 유익하다(유성진, 권

석만, 2011). 이와 같은 이론을 근거로 하여

유성진과 권석만(2011)은 기질적 취약성이 있

는 성인을 대상으로 위험회피 기질 수용 프로

그램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처치 집단이 대

조 집단보다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자기

괴리, 체험회피, 상태불안, 주관적 행복감 등

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치 집

단의 집단 내 비교에서는, 처치 집단이 치료

전에 비해 치료 후에 자기괴리, 체험회피, 상

태불안, 부정정서 등이 감소하고 주관적 행복

감이 향상되었다. 따라서 위험회피 기질이 있

는 사람이라도 기질을 수용하고 극복할 수 있

는 방법을 배우게 되면 정신병리적 증상이 감

소하고 주관적 행복감이 증진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 적용시켜

본다면, 행동억제기질이 높은 청소년들에게

기질 수용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걱정 증

상의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

인다.

셋째, 본 연구 결과 지각된 통제를 매개로

걱정 증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환경적 혹은 기질적으로 불안에 취약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도 지각된 통제를 향상시

키면 청소년의 걱정 증상을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최근에 걱정 증상

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걱정 증상에 영

향을 주는 요인으로 상황에 대한 평가와 관련

된 연구가 늘어났다. 이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적절히 해결할 수 있다고 지각하면 걱정

증상이 줄어들 수 있음을 의미하는 바로, 이

런 맥락에서 스스로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평가하는 지각된 통제 변인이 상황 평가에 대

한 대표적인 변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지

각된 통제를 향상시킨다면 걱정 수준을 감소

시킬 수 있으므로, 지각된 통제 능력을 증가

시키기 위해 문제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을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이

런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문제 상황에서

의 인지적인 대처 능력에 대한 정확하고 체계

적인 평가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이후에 취약

한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제해결 기

술훈련, 자기주장성 훈련, 스트레스 대처 훈련,

이완 훈련과 같은 인지행동치료기법을 사용하

는 것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 및 추후연구

를 위한 방향을 논의하겠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이 서울소재 고등학교 2학년의 청소년들

에게만 한정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 시키는 것을 주의해야 할 것

이다. 이것은 청소년기의 진로 문제와 대입과

같은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서 어떤 연령을 측

정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다양

한 집단을 대상으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알아

볼 필요가 있겠다. 둘째, 본 연구가 청소년의

자기보고식 설문지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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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 자신이 지각하

는 모의 양육방식이 중요하기 때문에 청소년

의 지각된 양육방식만을 측정하였다. 그러나

청소년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모의 양육방식

과 모가 지각하는 자신의 양육방식이 차이가

있을 수 있기에(Affrunti & Ginsburg, 2012), 아

동 및 청소년의 경우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변인을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추

후에는 청소년이 지각한 모의 과보호와 어머

니가 지각하는 과보호를 함께 측정함으로써

본 연구 결과가 재검증되는지를 확인해 볼 필

요가 있다. 또한 모의 과보호만 측정을 하였

고 부의 과보호를 측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비록 선행 연구에서 어머니와의 관계가 아버

지와의 관계보다 자녀들의 정신 병리에 더 영

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으나(오동재, 전성일,

장환일, 1993), 부의 과보호도 모의 과보호 못

지않게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칠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부모의

양육행동을 함께 평가하는 것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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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Adolescent Behavioral Inhibition Trait on Adolescent Worry:

Mediating Effect of Perceiv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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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ttempted to determine whether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s' overprotec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and worry were mediated by perceived control. Overprotection Scale, Behavioral Inhibition Scale,

Anxiety Control Questionnaire, and Penn State Worry Questionna ire were administered to 306 high school

students and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e equation modeling. According to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effects of mothers' overprotection and behavioral inhibition trait on worry were mediated by

perceived control.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grams for treatment of worry should be focused on

mothers' overprotection, behavioral inhibition, and cognitive vulnerability such as perceived control. Finally,

implications, limitations, and some suggestions for the future studies were discussed.

Key words : mothers' overprotection, behavioral inhibition, perceived control, worry, mediating effect, adolescents


